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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 번 짓기(2기작)용으로 재배하는 가을감자는 휴면기간이 50-70일로 짧은 품종을 사용하며 8월에 파종하여 11월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한다. 우리나라의 가을철 기온은 고온에서 점차 저온으로 떨어지며 주․야간의 온도차가 크고 일장도 단일로 

변화되므로 감자의 생육조건에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가을재배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휴면이 타파되고 씨감자를 싹을 

틔워서 파종한 후 땅에서 빠르게 싹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육성

한 가을재배용 신품종의 화학물질 처리에 따른 휴면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강릉시 고령지농업연구소 시험포장에서 2021년 6월 16일에 수확한 씨감자를 이용하였다. 감자 품종은 새봉, 고운

을 이용하였다. 씨감자는 20℃, 70-90% RH 암조건에서 보관하였다가 수확 후 41일차에 무처리(증류수), 브로모에탄

(0.2ppm, 0.3ppm), 지베렐린(200ppm, 400ppm), 에탄올(0.2ppm, 0.4ppm)처리를 한 후 22일 뒤에 맹아특성으로 싹 길이 등을 

조사하였다. 30-60g의 통감자를 이용하였고, 휴면기간은 씨감자를 수확한 날로부터 조사 괴경의 90%이상에서 2mm 이상의 

싹이 관찰되는 날까지의 일수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무처리 시 품종별 휴면기간은 새봉 65일, 고운 82일이었다. 브로모에탄은 0.2ppm 처리 시 모든 품종에서 휴면기간이 56일로 

줄어들었고, 0.3ppm 처리 시 각각 60일, 65일로 줄어들어 0.2ppm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지베렐린과 에탄올은 

농도별 처리효과가 동일하여 지베렐린 처리 시 휴면기간이 각각 51, 65일, 에탄올 처리 시 각각 56일, 79일이었다. 싹 길이의 

경우 무처리 시 새봉은 3.77mm, 고운은 2mm 이하의 싹이 관찰되었다. 브로모에탄 0.2ppm 처리 시 각각 20.8mm, 13.2mm로 

증가하였고, 지베렐린은 각각 41.9-44.5mm, 15.7-16.5mm 증가하여 새봉의 경우 권장 싹틔우기 길이 (약 10mm-20mm)에 적

합하지 않았다. 에탄올은 새봉은 11.3-15.0mm로 증가하였으나 고운은 2mm 이하의 싹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가을재배를 위

한 싹틔우기 방법으로는 브로모에탄 0.2-0.3ppm (새봉․고운), 지베렐린 200-400ppm (고운), 에탄올 0.2-0.4ppm (새봉)이 적

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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